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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아이들이 자라는 정원, 유치원(Kindergarten)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9642/

관리자 검증용 미리보기 · 다운로드 횟수 차감 없음

아이가 처음 집을 떠나 하루의 몇 시간을 보내는 곳은 대개 유치원입니다. 그곳에서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, 블록을
쌓고, 화분에 물을 주며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법을 익힙니다. 글자나 셈보다 놀이가 먼저인 이 풍경은 지금은 너무
익숙해서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. 하지만 어린아이를 위한 학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200년도 채
되지 않았습니다. 그 전까지 어린 시절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. 놀이
자체를 배움으로 보고, 아이를 정원의 식물처럼 키우는 곳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었고, 그가 붙인 이름이 바로 ‘유치
원(Kindergarten)’입니다. 본 자료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프뢰벨이 첫 유치원을 연 이야기부터 그가 만든 놀잇감 은
물, 금지령을 딛고 세계로 퍼진 과정, 그리고 우리나라 유치원의 출발과 오늘날의 모습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
놀이로 배우는 아이들의 정원 프뢰벨과 첫 유치원 유치원이라는 말과 제도를 만든 사람은 독일의 교육자 프리드리히
프뢰벨(Friedrich Fröbel)입니다. 그는 스위스의 교육 개혁가 페스탈로치에게 배운 뒤, 어린아이의 교육에 평생을 바
쳤습니다. (1) 숲과 결정에서


